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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이 머무르기 좋은 매장

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. 곁의 사람이든, 머무는 공간이든 주변과 우리는 
살아가며 큰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.

하루 70% 이상의 시간을 매장에서 보내는 클라이언트에게 공간의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하다
고 생각한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공간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사랑스러워야 
머무는 시간이 즐겁고, 그래야만 고객을 맞이할 때 충분히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
다. 백화점 매장처럼 창도 빛도 없이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공간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.



사이트는 두 면의 도로가 면한 코너건물 1층의 공간으로 내부가 훤히 비치는 개방감 있는 공간이다. 
개방감이 있다는 건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. 의류 매장으로서 상품이 잘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지
만, 의류 특성상 남향의 빛을 수 시간 동안 받게 되면 변색의 위험이 커 상품으로 못쓰게 되는 경우도 
종종 생긴다. 

또한, 하루 대부분을 매장에 머물게 될 클라이언트의 쉴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면 외부의 시선
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피로감도 상당할 것이다. 대부분 매장이 식사도, 잠시의 제대로된 휴식도 
어려운 이유이다. 위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의 편안함과 쾌적함이 우선
되어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다.

실내는 남향으로 창을 길게 마주한 깊지 않은 공간이다. 우리는 long slow distance라는 이름처럼 
천천히 그리고 길게 클라이언트가 준비한 제품들을 고객들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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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입구에 들어서면 진입 방향으로 두 개의 벽이 보인다. 들어서서 바로 보이는 벽은 카운터의 영
역을 만들고, 또 다른 벽은 작은 진열대이자 서향의 깊은 빛을 막아준다. 이 벽들은 일종의 가이드
라인처럼 고객의 동선을 안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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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매장에서 가장 길고 얇은 반투명의 벽이다. 매장을 가로지르는 이 벽으로 앞쪽 공간과 뒤쪽 공
간으로 나누어져 작은 매장에서 긴 동선을 만들어낸다. 뒷공간은 클라이언트가 준비한 의류의 진열 
공간이다. 반투명의 재료로 남향의 빛을 한 켜 막아주며 외부에서도 의류를 아른하게 볼 수 있도록 
계획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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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. 반투명의 벽을 지나 돌아 나오면 큰 빈공간을 마주하게 된다. 남향의 빛이 들어와 밝고 따뜻하며 
아름다운 조경공간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. 유니버셜 스페이스, 말 그대로 무엇이든 변할 
수 있는 공간이다. 옷을 갈아 입고 좁은 탈의실에서 나와 큰 거울로 편안하게 볼 수도 있으며, 고객들
이 쉬었다 가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.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SNS에 새로운 제품을 업로드할 때   사용
되는 포토 스팟이 되어주기도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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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. 처마 아래의 조경공간은 내부에서 시선을 확장시켜 고객에게도 클라이언트에게도 환기되는 공
간이다. 일을 하다 짬을 내서 식물에 물을 주고 보살피는 행위 자체가 휴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. 
계절마다 변화가 있는 식물들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다. 조경공간 너머 어깨 
높이의 벽은 식물들의 배경이 되고 어지러운 외부 경관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. 외부에서 봤
을때 벽보다 높은 나무들은 건물 주변 식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연장되어 보이고, 벽 너머의 공간을 
호기심 갖게 한다. 꽃이 피고 단풍이 들어가며 나뭇가지만 남은 모습까지도 지나는 주민들과 함께 즐
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

e. 진열공간을 마주하고 있는 벽이다. 가장 깊은 벽으로 작은 진열대가 있고, 벽의 뒤쪽으로 작은 창
고와 탈의실이 있는 기능적인 공간이다.

f. 바리솔의 두꺼운 조명 벽으로 감추어진 공간이다. 조금이나마 시선을 피해 쉴 수도, 음식냄새가 
매장에 섞이지 않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곳이다.







위 치 용인시 
용 도 의류매장
유 형 인테리어

건 축 설 계 솜+어소시에이츠

설 계 기 간 2022년 2월 ~ 2022년 4월
시 공 기 간 2022년 4월 ~ 2022년 5월

공 사 면 적 82.91 m²

시 공 진성건축, 일성전기, 승지금속
조 경 조경상회

사 진 김동규


